
 SNS(틱톡) 가입 강요 신종 학교폭력 예방 안내

 ’틱톡‘은 1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으로, 최근 회원가입만 해도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성 이벤트로 돈을 벌기 위하여 친구 또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틱톡 가입, 추천인 
코드 입력, 동영상 시청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친구나 후배에게 틱톡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요구에 응해서도 절대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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